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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죄율이 경찰  수에 상호 미치는 향

임 병 진,  임 태 순*1)

남 학교 경 학,  서울사이버 학교 융합경 학

이 연구는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로 상호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

석한 연구이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에 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1976년부터 2021

년까지 46개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자료이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두 지표 

간의 인과 계와 상호 향력을 살펴 으로써 두 변수 간 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여부의 검정을 한 단 근 검정과 형

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두 변수 간의 안정 이고 장기 인 계 검정을 

한 공 분 검정과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 상호 미치는 향력 분

석을 한 VAR 모형과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측오차 분산분해기

법과 충격반응 방법으로 분석하고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원인변수를 악하기 하여 

Granger 인과 계 검정을 실시하 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실증분석 주요결과는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의 상 계는 0.79로 강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인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변화는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변화에 그 인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상호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형법범죄율이 늘어난다고 하여 총경찰  수만 늘릴 것

이 아니라 경찰 의 배치와 교육에 치 하여 형법범죄율을 이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주제어: 형법범죄율, 경찰 , 시계열분석, 공 분, Granger인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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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범죄율과 경찰  수의 계는 수년 동안 범죄학 

분야와 경찰 분야에서 격렬한 논쟁의 상이었다. 

일부의 문가들은 경찰의 증가가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 문가

들은 범죄율과 경찰  수의 계가 더 복잡하고 다

양한 상황  요인의 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송재두, 유 재 (2018)은 경찰 산이나 경

찰  수를 늘리는 것이 5  범죄의 범죄율을 이

는 데 단기 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으며 범죄율

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는 명확한 증거

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김은혜, 이다 , 신지희, 

홍명기, 장 석 (2022)는  사회에서 범죄와 안

에 한 국민의 심과 요구는 지속 으로 높아

지고 있어 범죄율을 낮추기 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안과 질서 유지를 한 경찰의 역할은 

시민들의 안 감이 동반될 때에만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elling과 Bratton(2015)은 

연구에서 다단계 모델링을 사용하여 미국 여러 도

시의 범죄율에 한 경찰의 존재 효과를 조사했다. 

이 연구는 경찰의 증가가 범죄율 감소로 이어졌지

만, 이 효과는 빈곤율과 지역사회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완화되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재까지 범죄율과 경찰  수의 계에 

한 일 된 견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

계청의 국가자료체계에서 Kㆍindicator의 통계인 형

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를 이용하여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계와 연 성  상

호 미치는 향력을 실증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계와 연 성  상호 미치는 향력을 실증  연

구는 실증연구방법과 문헌연구방법의 두 방법으로 

연구를 하 다. 문헌연구방법으로 형법범죄율과 총

경찰  수에 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 고, 형법범

죄율과 총경찰  수에 한 연구자료가 시계열 자

료이므로 시계열 분석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실증연

구방법으로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의 계 분석의 자료는 1976년부터 2021년

까지 46개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자료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사용한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의 시계열 자료에 한 안정성 검정으로 단 근 검

정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시계열 자료 간

의 안정 이고 장기 인 계의 검정으로는 공 분 

검정으로 분석하 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시

계열 자료 간에 상호 미치는 향력의 분석으로는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의 VAR 모

형과 측오차 분산분해기법과 형법범죄율과 총경

찰  수 연간 시계열의 충격반응분석 방법으로 분

석하 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의 

Granger 인과 계 검정방법으로는 인과 계를 분석

하 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

료에 한 연구에 사용한 모든 분석은 시계열 문 

로그램인 Eviews version 7.0으로 분석하 다.

Ⅱ. 이론  배경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계와 연 성  상호 미치는 향력을 실증  연

구의 문헌연구에서는 범죄율과 경찰  수의 계는 

수년 동안 범죄학 분야에서 경찰  수를 늘려야 범

죄율이 다는 논리와 련이 없다는 격렬한 논쟁

의 상이었던 범죄율과 경찰  수와 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범죄와 경찰력에 한 연구와 이 연구와 연구 방법

이 유사한 연구방법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Kelling과 Coles(1996)의 요한 연구는 규모 

경찰 개입이 뉴욕시 범죄율에 미치는 향을 조사

했다. 이 연구는 다른 지역사회 심의 치안 략과 

함께 경찰의 주둔이 증가하면 상 지역의 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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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자

들은 경찰 주둔의 향이 모든 이웃에 걸쳐 균일하

지 않으며 빈곤율과 인구 도와 같은 다른 상황  

요인이 범죄율과 경찰 주둔 사이의 계를 형성하

는 데 역할을 했다고 지 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잠재  교란 변수를 통제하면서 범죄율과 경찰 존

재의 상호 효과를 조사하기 해 정교한 통계  방

법을 사용했다. Kelling과 Bratton(2015)의 연구에서

는 다단계 모델링을 사용하여 미국 여러 도시의 범

죄율에 한 경찰의 존재 효과를 조사했다. 이 연구

는 경찰의 증가가 범죄율 감소로 이어졌지만, 이 효

과는 빈곤율과 지역사회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같

은 요인에 의해 완화되었음을 발견했다. 다른 연구

에서는 도보 순찰이나 지역사회 치안과 같은 다양

한 유형의 경찰 주둔이 다양한 맥락에서 범죄율에 

미치는 향을 조사했다. Braga, Papachristos, and 

Hureau (2014)은 도보 순찰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

에서 범죄율을 이는 데 효과 이지만 범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도보 순찰의 향이 제한 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송재두, 유 재 (2018)는 경제  

변화와 경찰력 변화가 범죄에 미치는 효과분석-벡

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경제와 

범죄의 계, 경찰력과 범죄의 계를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

여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이론 , 정책  시사

을 제공하는 목 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구체 으

로 지난 52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경찰력 변

화와 도, 강간, 폭력 등 5  범죄 발생과의 계

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경찰 산이나 경찰  수

를 늘리는 것이 5  범죄의 범죄율을 이는 데 단

기 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으며 범죄율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

는 것을 발견했다(송재두, 유 재 2018). 

 김은혜 외 (2022)은  사회에서 범죄와 안

에 한 국민의 심과 요구는 지속 으로 높아지

고 있어 범죄율을 낮추기 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치안과 질서 유지를 한 경찰의 역할은 시

민들의 안 감이 동반될 때에만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경찰서 차원의 안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이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범죄 련, 경찰 련, 

취약성 련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그러나 경찰서 간의 지역  근 성을 고려하여 공

간  회귀분석을 통해 계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안 감이 꾸 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 인 범죄율 감소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회귀분석은 범죄율과 경찰  수는 지

각된 안 감과 유의한 계가 있으나 취약성 요인

은 그 지 않다는 가설을 지지하 다(김은혜 외, 

2022). 이 연구와 연구방법이 유사한 연구로 홍정효

(2005)의 연구와, 이서  (2016)의 연구 등이 있다.

문헌연구들은 범죄율과 경찰 의 수와 지역 배치 

사이의 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요인에 의

해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선행연구를 토 로 계량모형으로 1976년부터 

2021까지 46개의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계와 연 성  상호 미치는 

향력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 연구이다. 

Ⅲ. 연구자료  연구모형

1. 연구자료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상호 미치는 향에 

한 실증연구에서 사용할 자료는 <표 1> 형법범

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와 같이 1976년부터 

2021년까지 46개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자

료이다. 형법범죄율은 형법범죄율 = 형법범죄율 발

생건수/총인구)X100,000의 식으로 구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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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자료

구분 기간 자료 수

형법범죄율 1976∼2021 46

총경찰  수 1976∼2021 46

주) 출처: 통계청 국가자료체계 Kㆍindicator

형법범죄율와 총경찰  수의 상호 미치는 향에 

한 실증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로 다음의 식(1)  

식(2)와 같이 자연로그 차분한 수익률 자료를 사용

하 다. 

형법범죄율 자료: ln   


, 

  WCI : 인구 십만명당 형법범죄율············  (1)

총경찰  자료 : ln   


, 

  XCI : 총경찰  수 ·································  (2)

2. 연구모형

1) 시계열자료의 안정성 검정모형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상호 미치는 향에 

한 실증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단 근이 있는 

비정상 인 시계열의 경우 무작  충격이 

으로 미래에 해 속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된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상호 미

치는 향에 한 실증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문

제를 유발하는 비정상성은 차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상호 미치는 향

에 한 실증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정상성을 

해 필요한 차분 횟수가 d라고 할 때 Yt ― I(d)

라고 표시하고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상호 

미치는 향에 한 실증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I(0)가 아니라면 단 근이 존재함을 의미한다(이홍

재·박재석·송동진·임경원, 2005). 이 연구에서 형법

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의 수 변수와 차

분변수에 해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단을 하

여 단 근 검정으로 Dickey and Fuller (1979, 1981)

의 Augmented Dickey-Fuller (ADF)검정방법과 

Phillips- Perron (PP)검정방법을 사용하 다. 형법

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의 수 변수와 차

분변수에 해서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검정을 

한 ADF 검정방법과 Phillips and Perron (1988)의 

PP 검정방법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시계열 

자료가 불안정 이다.

립가설：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시계열 

자료가 안정 이다. 

2) 시계열자료의 공 분 검정모형

시계열 분석을 하여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의 연간자료 간의 장기 인 균형 계의 여부를 

한 분석이 필요하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 간의 장기 인 균형 계를 분석하기 

하여 검정은 Johansen(1988, 1991, 1995)의 요한센 

공 분 검정 방법을 이용하 다. 요한센 공 분 검

정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 

간에 공 분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립가설：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 

간에 공 분 계가 존재한다.

3) 시계열자료의 VAR모형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의 벡터자

기회귀모형(VAR모형)은 상호 련성이 있는 형법범

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 분석을 해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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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충격을 분석한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간 분석에서 이용될 VAR모형은 다음의 

식(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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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차분 형법범죄율, 

ZC: 차분 총경찰  수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의 벡터자

기회귀모형(VAR모형)의 요한 용은 충격반응분

석  분산분해 분석이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에 한 충격반응분석은 충격반응함

수에서 내생변수에 한 재와 미래 값의 오차항 

 하나의 1표 편차 충격(one standard deviation 

shock) 효과를 추 한다. 즉,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의 충격반응함수는 VAR에 있는 

변수들에 한 내생변수의 충격효과를 추 한다. 반

면에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에 한 

분산분해는 VAR의 내생변수에 한 성분충격 속

에서 내생변수에 한 변화를 분해하는 것이다.

4) Granger 인과 계 검정 모형

실의 세계에서는 한 경제변수가 다른 어떤 한 

경제변수의 움직임에 원인변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의 Granger(1988)의 Granger 인과 계 검

정방법을 통해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

료의 인과 계분석을 통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홍재 외, 2005). 따라서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 간의 계를 분석을 해 Granger 

(1988)의 Granger인과 계 검정 모형은 다음과 같

다. Granger(1988)의 Granger인과 계 검정은 어떤 

각각의 변수 WC와 XC의 측에 합한 정보는 단

지 이들 변수들의 시계열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다

고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은 식

(4)와 식(5)으로 모형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  (4)

   
  



    
  



    

·······························································  (5)

주) WC: 형법범죄율, XC: 총경찰  수

귀무가설 1：총경찰  수는 형법범죄율에 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니다.

귀무가설 2：형법범죄율은 총경찰  수에 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니다.

Ⅳ. 실증연구결과

1. 연구자료의 기 통계와 상 계 분석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의 분석 

에 본 연구에서 이용할 지수들의 특성을 기 통계

량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기 통계량 분석의 결과는 

<표 2>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

료의 기 통계 분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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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기 통계 분석

 구분 WC(건) XC(명) YC ZC

 Mean 1252.04 86856.22 0.02 0.02

 Median 984.50 90640 0.01 0.02

 Maximum 2098.00 128985 0.36 0.13

 Minimum 558.00 44740 -0.24 -0.05

 Std. Dev. 588.63 22596.82 0.09 0.03

 Skewness 0.21 -0.21 0.63 1.15

 Kurtosis 1.26 2.21 6.99 5.90

 Jarque-Bera 6.11 1.53 32.87 25.65

 Probability 0.05 0.47 0.00 0.00

 Sum 57594 3995386 0.90 1.06

 Sum Sq. Dev. 15591774 0.00 0.36 0.04

 Observations 46 46 45 45

주) 1. WC: 형법범죄율 、XC: 총경찰  수, YC: 차분 형법범죄율 、ZC: 차분 총경찰  수

2. 체 분석기간은 197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자료임.

3. Bera-Jarque는 형법범죄율과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정규성(normality)을 검정, 통계량 값은 귀무가설 정규성하

에서분포를 따름.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의 수 변

수와 차분변수 자료의 변화 추이는 <그림 1> 형법

범죄율 수 변수의 변화추이 그래 와 <그림 2> 

총경찰  수 수 변수의 변화추이 그래   <그림 

3>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차분변수 변화추이 

그래 와 같다. 평균 형법범죄율은 1,252.043건이며 

평균 총경찰  수는 86,856.22명이다. 앙값의 형법

범죄율은 984.5건이며 체 경찰 수의 앙값은 

90,640명이다. 형법상 최  범죄율은 2,098건이며 최

 경찰  수는 128,985명이다. 최소 형법 범죄율은 

558건이며 최소 경찰  수는 44,740명이다. 형법범

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의 상

계는 <표 3>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

열 자료의 상 계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0.79

로 강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찰

 수가 증가하면 형법범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경찰  수가 감소하면 형법범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나 상 계가 반드시 인과

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변수 간의 계

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400

800

1,200

1,600

2,000

2,4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WC

주) 1. WC: 형법범죄율 

2. 형법범죄율 수 변수 변화추이 기간은 1976년부터 2021

년까지 연간자료임.

<그림 1> 형법범죄율 수 변수의 변화추이 그래

따라서 이를 자세 알아보기 하여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의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 

분석과 Granger(1988)의 그랜  인과 계(Granger 

Causality)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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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열자료의 단 근  공 분 검정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 시계열 자료의 

개별 시계열이 각각 안정  과정을 따르는지 분석

하기 하여 두 변수 각 각각에 하여 Dickey and 

Fuller (1979, 1981)의 ADF(Augmented Dickey 

Fuller)와 Phillips and Perron (1988)의 PP(Phillips 

and Perron)단 근 검정으로 검정을 실시하 다.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XC

주) 1. XC: 총경찰  수

2. 총경찰  수 수 변수 변화추이 기간은 197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자료임.

<그림 2> 총경찰  수 수 변수의 변화추이 그래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의 각 변수에 

한 단 근 검정결과는 <표 4> 형법범죄율과 총

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단 근 검정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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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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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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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ZC

주) 1. YC:　차분 형법범죄율 、ZC: 차분 총 경찰  수

2.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차분변수 변화추이 기간은 

1976년부터 2021년 까지 연간자료임.

<그림 3>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차분변수 변화추이 그래

<표 3>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상 계 분석

구분 WC XC

WC 1.00 0.79

XC 0.79 1.00

주) 1. WC: 형법범죄율 、XC: 총경찰  수 

2. 상 계 분석기간은 1976년부터 2021년 까지 연간자

료임.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주간 시계열 자료의 수 변수와 차분변수 각 변수

에 한 단 근 검정결과가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주간 시계열 자료의 수 변

수는 단 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반면,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 시계열 자

료 차분변수에는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기각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단 근 검정 

차분 WC XC

ADF -0.63 -0.53

PP -0.66 -0.41

차분 후 YC ZC

ADF -5.58 -4.81

PP -5.61 -4.79

주) 1. WC: 형법범죄율 、XC: 총경찰  수, YC:　차분 형법

범죄율 、ZC: 차분 비트 코인 가격

2. 단 근 검정기간은 197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자료임.

3. 차분  ADF, PP 임계치

 1% :-3.58

 5% :-2.92

 10%:-2.60

4. 차분 후 ADF, PP 임계치

 1% :-3.58

 5% :-2.92

 1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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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 간의 공 분 

계 존재여부를 분석하기 하여 Johansen(1988, 

1991, 1995)의 Johansen의 공 분 검정 방법으로 수

행하 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의 

공 분 검정의 결과는 다음의 <표 5> 형법범죄율

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공 분 검정과 

같다. <표 5>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

열 자료의 수 변수는 5% 유의수 에서 공 분 

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차분변수 간의 5% 유의수

에서 어도 1개의 공 분 계가 존재함이 발견되

었다. 일반 으로 5% 유의수 에서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 간 공 분 계가 성립한

다는 것은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 

간에 장기  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형법범

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자료 간에 공 분 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연간

자료 간에 상호 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수 변

수애 공 분 계가 존재하지 않아 차분하여 VAR

모형에 의한 분석이 합하다.

<표 5>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공 분 검정 

구분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

수 변수 차분변수

Trace Statistic 2.62 25.56

주) 1. 5% critical value : 15.49471

2. 공 분 검정기간은 197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자료임.

3. VAR 모형 결과 분석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VAR 모형을 실행하여 추정된 계수의 해석을 보다 

명백하게 하기 해 측오차 충격반응함수 분석과 

분산분해 분석 방법을 수행한다. 형법범죄율과 총경

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충격반응함수는 내생

변수의 재 값과 미래 값의 오차 항 에서 표

편차의 충격 효과를 추 하는 것이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측오차의 분산

분해는 서로 다른 시 에서 한 변수가 변동할 때다

른 변수의 측력에 어느 정도로 향을 미치는 정

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충격반응 함수 분석을 한 

VAR분석은 <표 6>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

간 시계열 자료의 VAR분석과 같다. VAR분석을 이

용한 충격반응 분석은 <표 7> 형법범죄율과 총경

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충격반응 분석과 같고 

이를 그래 로 그리면 <그림 4> 형법범죄율과 총

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충격반응 그래 와 

같다. VAR분석을 이용한 충격반응 분석은 <표 7>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충

격반응 분석과 <그림 4>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표 6>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VAR분석

주) 1. Standard errors in ( ) & t-statistics in [ ], 주)1. YC:　

차분 형법범죄율 、ZC: 차분 총경찰  수

2. VAR분석 분석기간은 197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자

료임.

YC ZC

YC(-1) 0.17 -0.02

(-0.16) (-0.05)

[ 1.03] [-0.51]

YC(-2) 0.03 -0.00

(-0.16) (-0.05)

[ 0.22] [-0.15]

ZC(-1) 0.51 0.23

(-0.49) (-0.16)

[ 1.03] [ 1.43]

ZC(-2) -0.84 0.078

(-0.48) (-0.16)

[-1.73] [ 0.46]

C 0.023 0.01

(-0.02) (-0.00)

[ 1.10]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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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충격반응 분석

 Response of YC: Response of ZC:

 Period YC ZC  Period YC ZC

1 0.09  0.00 1 -0.00 0.03

2 0.01  0.01 2 -0.00 0.00

3 0.01 -0.01 3 -0.00 0.00

4 0.00 -0.00 4 -0.00 0.00

5 0.00 -0.00 5 -0.00 0.00

6 0.00 -0.00 6 -0.00 0.00

7 0.00 -0.00 7 -0.00 0.00

8 0.00 -0.00 8 -0.00 0.00

9 0.00 -0.00 9 -0.00 0.00

10 0.00 -0.00 10 -0.00 0.00

주) 1. YC:　차분 형법범죄율 、ZC: 차분 총경찰  수

2. 충격반응 분석기간은 197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자료임.

-.08

-.04

.00

.04

.08

.12

1 2 3 4 5 6 7 8 9 10

Response of YC to YC

-.08

-.04

.00

.04

.08

.12

1 2 3 4 5 6 7 8 9 10

Response of YC to ZC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2 S.E.

-.02

-.01

.00

.01

.02

.03

.04

1 2 3 4 5 6 7 8 9 10

Response of ZC to YC

-.02

-.01

.00

.01

.02

.03

.04

1 2 3 4 5 6 7 8 9 10

Response of ZC to ZC

주) 1. YC:　차분 형법범죄율 、ZC: 차분 총경 찰  수

2. 충격반응 그래  분석기간은 197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자료임.

<그림 4>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충격반응 그래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충격반응 그래 에 의하면 

형법범죄율의 경우 각 기간에 해 총경찰  수에 

하여 양의 값으로 시작하여 음의 값에서 다시 양

의 값을 갖는 계가 있다. 

반면 총경찰  수는 각 기간에 해 형법범죄율

에 하여 음의 값으로 시작하여 0으로 근하나 

음의 계를 나타낸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결과는 

<표 8>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

료의 분산분해 분석과 이를 그래 로 그리면 <그림 

5>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분산분해 그래 와 같다. 

<표 8>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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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분산분해 분석과 <그림 5>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분산분해 그래

에 의하면 형법범죄율 분산분해에서 형법범죄율의 

변화는 형법범죄율 자체의 내재  변화가 92% 이

상을 설명하고 있고 총경찰  수에 의해서는 7.2%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총경찰  수의 분산분해에서

는 총경찰  수의 변화는 총경찰  수 자체의 내재

인 변화가 90% 이상 설명을 하고 있고 형법범죄

율에 의해서는 9.1%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표 8>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분산분해 분석

Variance Decomposition of YC: Variance Decomposition of ZC:

 Period S.E. YC ZC  Period S.E. YC ZC

1 0.09 100.00 0.00 1 0.03 6.73 93.26

2 0.09 97.28 2.71 2 0.03 8.29 91.70

3 0.09 93.39 6.60 3 0.03 8.91 91.08

4 0.09 92.91 7.08 4 0.03 9.06 90.93

5 0.09 92.75 7.24 5 0.03 9.10 90.89

6 0.09 92.71 7.28 6 0.03 9.11 90.88

7 0.09 92.70 7.29 7 0.03 9.12 90.87

8 0.09 92.70 7.29 8 0.03 9.12 90.87

9 0.09 92.70 7.29 9 0.03 9.12 90.87

10 0.09 92.70006 7.29 10 0.03 9.12 90.87

주) 1. YC:　차분 형법범죄율 、ZC: 차분 총경찰  수

2. 분산분해 분석기간은 197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자료임.

4. 인과 계 결과 분석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Granger 인과 계 검정을 실행하기 해서 시차의 

결정이 필요하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시차 결정을 한 분석은 <표 9>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의 

시차와 같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기

에 의해 1차이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Granger 인과 계 검정은 <표 9>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의 

시차와 <표 10>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Granger 인과 계 분석에 나타난 바

와 같이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

료의 시차가 1인 경우에 해 그 인  인과 계 

분석을 하 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

계열 자료의 Granger 인과 계 검정 분석결과에 의

하면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

의 변화에 Granger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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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YC:　차분 형법범죄율 、ZC: 차분 총경 찰  수

2. 분산분해 그래  분석기간은 197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자료임.

<그림 5>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분산분해 그래  

<표 9>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의 시차

Lag LogL LR FPE AIC

0 -780.63 NA 5.25E+13 37.27

1 -639.66 261.80* 7.73e+10* 30.74*

2 -636.40 5.75 8.02E+10 30.78

3 -633.75 4.41 8.58E+10 30.85

4 -632.52 1.93 9.87E+10 30.98

주) indicates lag order selected by the criterion

LR:  sequential modified LR test statistic (each test at 5% level)

FPE: Final prediction error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즉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

의 변화는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변화에 그 인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형

법범죄율이 늘어난다고 하여 총경찰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경찰 의 배치와 교육에 치 하여 형

법범죄율을 이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표 10>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Granger 인과 계 분석

귀무가설: Obs F-Statistic Prob. 

1. 총경찰  수는 형법범죄율에 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니다.
45

1.15 0.29

2. 총경찰  수는 형법범죄율에 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니다.
0.14 0.71

주) 1. YC:　차분 형법범죄율 、ZC: 차분 총경찰  수

2. Granger 인과 계 분석기간은 197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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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범죄율과 경찰  수의 상호 미치는 효과는 한동

안 형법 연구에서 논쟁의 상이었다. 연구의 일부

에서는 경찰력증가가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제안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경찰

력증가와 범죄율 요인 사이의 복잡한 계가 있음

을 분석하 다. 유 재, 송재두( 2018)도 경찰 산

이나 경찰  수를 늘리는 것이 5  범죄의 범죄율

을 이는 데 단기 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으며 

범죄율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는 명확

한 증거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김은혜, 이다 , 

신지희, 홍명기, 장 석 (2022)은  사회에서 범

죄와 안 에 한 국민의 심과 요구는 지속 으

로 높아지고 있어 범죄율을 낮추기 한 경찰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치안과 질서 유지를 한 경찰의 

역할은 시민들의 안 감이 동반될 때에만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Kelling과 Bratton 

(2015)의 연구에서는 다단계 모델링을 사용하여 미

국 여러 도시의 범죄율에 한 경찰의 존재 효과를 

조사하여 경찰의 증가가 범죄율 감소로 이어졌지만, 

이 효과는 빈곤율과 지역사회의 인구통계학  특성

과 같은 요인에 의해 완화되었음을 발견했다. 재

까지 일 된 견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형법

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계와 

연 성  상호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연구하

고자 한다. 

이 연구는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

열 자료의 계와 연 성  상호 미치는 향력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실

증 인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1976년부터 2021까지 

46개의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

료이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검정으로 단 근 검정

과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

의 안정 이고 장기 인 계 검정으로 공 분 검

정을 하고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의 상호 미치는 향력의 분석으로 형법범

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VAR모형 

분석과 충격반응분석  측오차 분산분해기법을 

사용하 으며 인과 계분석으로 형법범죄율과 총경

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Granger인과 계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모든 분석에 사용한 통

계 로그램은 Eviews version 7.0으로 수행하 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요한 연구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

료의 수 변수에 한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

료의 차분변수에 한 안정성 검정결과는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

료의 수 변수에는 모두 공 분 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

료의 차분변수에는 공 분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형법범죄율 분산분해에서 형법범죄율의 변

화는 형법범죄율 자체의 내재  변화가 92% 이상

을 설명하고 있고 총경찰  수에 의해서는 7.2% 이

상을 설명하고 있다. 총경찰  수의 분산분해에서는 

총경찰  수의 변화는 총경찰  수 자체의 내재

인 변화가 90% 이상 설명을 하고 있고 형법범죄율

에 의해서는 9.1%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변화는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

계열 자료의 변화에 그 인  인과 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상호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형법범죄율이 늘어난다고 하여 총경찰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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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릴 것이 아니라 경찰 의 배치와 교육에 치 하

여 형법범죄율을 이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

열 자료 간의 상 계는 0.79로 강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인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실증 결과의 요한 정책  시사 은 

다음과 같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

열 자료의 변화는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변화에 그 인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  수의 증가가 특히 인구 

도가 높고 빈곤율이 높은 지역이나 우범지역에서

는 형법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찰력 배치에 한 것은 형법범죄율을 

이고 지역사회의 안 을 개선하는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경찰력 배치의 효율성이 다양한 

상황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을 것이므

로 법 집행 기 과 정책 담당자는 경찰  수뿐만 

아니라 형법범죄율 감소하게 하는 사회경제  교육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안

에 한 총체 인 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의 로그램에 실행한

다고 하면 교육과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도 범죄율

을 이는 데 효과 일 수 있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에 한 연구의 한계

으로는 다양하고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의 상호 미치는 향을 

세 하게 분석하려면 월별이나 분기별의 자료로 분

석을 해야 만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재까지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에 한 월별이나 분기별 

자료의 제공이 없어서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러나 향후 월별이나 분기별의 다양한 자료

가 제공된다면 월별이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세 한 형법범죄율과 총경찰  수에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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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Influence of the Criminal Law Ra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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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mutual effects of the criminal law crime rate and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using annual time series data. The annual data for 46 

criminal law crimes and the total number of police officers from 1976 to 2021 was 

collected. By exam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and mutual influence between the two 

indicators, the degree of influence between the two was analyzed. The unit root test 

examined the stability of annual time series data and the cointegration test assessed 

the stable and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vector autore-

gressive (VAR)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the annual 

time series data. The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method of the prediction 

error of the annual time series data and the shock response method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causal variables of the criminal law crime rate and the total number 

of police officers, the Granger causality test was performed.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ed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of 0.79 between the 

criminal law crime rate and the annual time-series data of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No Grainger causal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annual time-series 

data of the criminal crime rate and total police officers, revealing they do not affect 

each other. With increasing criminal law crime rates, not just the quantity but the 

quality of police officers should be improved. 

Key words: criminal law crime rate, police officers, time series data, cointegration, 

Granger causality.




